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전문가를 배출하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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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G시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였다.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간호대

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t=-4.29,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 t=-5.89, p<.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정신 장애인에 대

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02, p=.305).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r=.31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3, p=.589),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태도(r=.316, p<.001),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378, p<.001)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이며 교육적인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교육과 실습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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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ntal clinical practice on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in nursing students. After experiencing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s, social distance(t=-4,29, p<.001), psychiatry nurses’ image.(t=-5.89, p<.001) are increased, but their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t=-1.02, p=.305) is not chang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r=.316, p<.001), psychiatry nurses’ image(r=.378, p<.001).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urther psychiatry nursing teaching curriculum and psychiatry 

clinical practice program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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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1]. 특히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 교육은 예비

간호사로써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 뿐 아니

라 가치관, 태도,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간호교육의

핵심적이며필수적인 과정이다[2]. 임상실습의 여러 분야

중 정신간호학 실습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떨어져 학생

들이 실습기간을 제외하고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기간을 통한 경험과 교육의 영향

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3]. 이와 같은 이유로 제한

된 짧은 기간 동안의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하여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정신장

애인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적응을 힘들게

만들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4]. 특히 대상자와 많은 시간동안 직접적인 접촉

을 통해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치료와 재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5]. 이

러한태도는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행동으로 개인적 경험,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6], 이

론적인 교육만으로는 태도와 행동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한 간

호대학생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확

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양한 대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 관계를 개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한 개

인이 특정한 집단 또는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 느

낌을 의미한다[7]. 특히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질환자들과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할 때 어느정도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

미가 있다[8].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접촉 빈도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9],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사회적 거리

감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 직접적인 접촉 등

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

직의 발전성, 미래의 방향성을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소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향후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나간호의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0]. 특히 정신간호학실습

기간을 통해 접하게 되는간호사에 대한 경험, 업무의 이

해 등을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정신간

호사의 이미지는 정신보건분야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개인의 미래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이라는 기회를통해

올바른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은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신 간호분야의 제한된 접근성에 따라 간호대학생들

은 실습기간을 통해서 처음 대상자 접촉경험을 갖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습기간은 정신 장애인을 가

까이에서 접촉하고 정신간호사의 업무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신간

호학실습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의

변화에 대한 연구[12]와 실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13]

등이 시도되었으나 실습 전, 후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변

화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정신 장

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

등의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

었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는 것은 현장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연

구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신간호학 교육과 실

습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의 정신간

호학 실습 전, 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

감과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실습은 정신과 병원에서 이루

어지는 2주간의 실습을 의미한다. 실습기간동안 간호대

학생은 정신과 병동 안에서 다양한 정신치료프로그램 참

여 및 보조, 간호중재 활동보조, 치료적 의사소통의 적용

등을 통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분석,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게 되고, 주 1회 집담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치

료적 의사소통기술을 분석 및 성찰, 대상자별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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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 중재술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1041485-201608-HR-001-05)을 받은 후 G시 2개 간호

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정신간호학 교

수의 협조를 구한후 시행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수집된 자료의 비밀

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였으며 사전 자료수집은 정신간호학 실습 직전

에 시행하였으며 사후자료수집은 실습후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프로그램 3.1.9.2를 이용하여 유

의수준 0.05, 효과크기 0.5, 검정력 0.95의 수준에서

paired t-test와 correlation를 위한 최소 표본 수 134명으

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180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료 3부를 제외한 162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 (1981)의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Lee 등[1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 5점 척도로, 4개의 하

부요인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

건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정신장애

인에대한 태도가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개의하위 척도

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각 5개의긍정적 태도

와 5개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다. Lee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권위주의

.57,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78이었다.

2.3.2 사회적 거리감

Wesite[15]의 측정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Kim[16]의

도구를 Lee[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총 12문항, 5점 척도로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은 ‘신체적 거리감’과 ‘대

인적 거리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높고, 따라서 정신장애인과의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산하였다.

Lee[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3.3 정신간호사 이미지

Cho 등[17]의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을 사용하였다. PSYNIS는 총 28문항, 5점 척

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

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인 ‘전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Cho 등[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값은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3

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

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t-test,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heffe test를 이

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변수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56±4.74였고, 성별은

과 특성상 남학생 24(14.8%), 여학생 138(85.2%)으로 여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유’ 70(43.2%), ‘무’

92(56.8%)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학업성취도

에 대해서는 ‘상’ 30(18.5%), ‘중’ 94(58.0%), ‘하’

38(23.5%)로 응답하였다. 가족 중 의료인은 ‘있다’

20(12.3%), ‘없다’ 38(87.7%)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

족정도는 ‘보통’96(59.3%), ‘만족’ 60(37.0%), ‘불만족’

6(3.7%)순이었다.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모르겠다’ 92(56.8%), ‘원하지 않는다’ 36(22.2%),

‘원한다’ 34(21.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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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62)

3.2 실습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

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t=2.260, p=.025), 학업성적

(F=8.672, p=<.001), 가족 중 의료인(t=3.392, p=.001), 전

공만족도(F=3.578, p=.030), 정신과근무희망여부(F=4.690,

p=.01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학업성적이낮은 학생이 상위권보다, 전공만족

도가 보통이며, 정신과 근무를 원한다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대상자 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종교에 따라 (t=3.180, p=.002), 학업성

적에 따라(F=5.872, p=.003), 전공만족도에 따라(F=6.671,

p=.002), 정신과 근무 희망여부에 따라(F=17.945,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있는, 학업성적이 중

인, 전공만족도가 높은,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

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성별(t=2.433,

p=.016), 종교(t=3.105, p=.002), 학업성적(F=23.359, p=<.001),

전공만족도(F=4.052, p=.019), 정신과 근무희망에 따라

(F=5.014, p=.008)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업성적이 상인, 전공만족도가 높은, 정신

과 근무를 희망할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Table 2

3.3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변수 차이 검정

실습 전·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실습 전

3.06±0.16, 실습 후 3.08±0.1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1.02, p=.305). 그러나 하부적인 요인 중

권위주의(t=2.25, p=.025)와 사회생활제한(t=-2.21, p=.028)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후 권위주의와 지역

사회제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감

은 3.48±0.63에서 3.74±0.48로 0.26점 상승하여 통계적으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year) 22.56±4.74

Gender
Male 24(14.8%)

Female 138(85.2%)

Religion
Yes 70(43.2%)

No 92(56.8%)

School achievement

Well 30(18.5%)

Average 94(58.0%)

Poor 38(23.5%)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20(12.3%)

No 142(87.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0(37.0%)

Common 96(59.3%)

Dissatisfied 6(3.7%)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34(21.0%)

Don’t know 92(56.8%)

Not want 36(2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Male 3.13(0.23)

2.260(.025)
3.70(0.59)

1.926(.056)
4.26(0.36)

2.433(.016)
Female 3.50(0.15) 3.44(0.62) 3.99(0.50)

Religion
Yes 3.07(0.12)

0.490(.625)
3.65(0.41)

3.180(.002)
4.17(0.43)

3.105(.002)
No 3.06(0.19) 3.34(0.72) 3.93(0.51)

School achievement

Wella 2.98(0.86)
8.672(<.001)

a<c

3.51(0.39)
5.872(.003)

b>c

4.50(.026)
23.359(<.001)

a>b,c
Averageb 3.06(0.12) 3.59(0.46) 3.97(0.44)

Poorc 3.14(0.25) 3.18(0.97) 3.81(0.52)

Medical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3.18(0.17)
3.392(.001)

3.42(0.17)
-0.427(.670)

4.05(0.31)
0.138(.891)

No 3.05(0.16) 3.48(0.67) 4.03(0.5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3.02(0.09)
3.578(0.30)

a<b

3.70(0.46)
6.671(.002)
a>b,c

4.16(0.55)
4.052(.019)

(a>b)Commonb 3.09(0.19) 3.36(0.68) 3.96(0.44)

Dissatisfiedc 3.05(0.16) 3.13(0.54) 3.77(0.30)

Want to work for

psychiatric part

Want 3.11(0.21)
4.690(.010)
a,b>c

3.76(0.57)

17.945(<.001)

4018(0.26)

5.014(.008)Don’t know 3.07(0.15) 3.56(0.46) 40.5(0.52)

Not wantc 2.99(0.14) 3.00(0.78) 3.83(0.53)

Table 2.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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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29, p<.001).

즉 사회적 거리감은 실습 후 더 감소하였다. 하부영역은

신체적 거리(t=-4.39, p<.001)와 대인거리(t=-3.7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4.03점에서 4.31로 0.28점

높아져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고(t=-5.89, p=<.001)

이는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 이미지점수가 향상되었음

을 의미한다. 하부영역은 전문적 영역(t=-5.97, p<.001),

업무적 영역(t=-3.98, p<.001), 조직적 영역(t=-6.29,

p<.001), 개인적 영역(t=-4.7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he difference of pre-post test between 

the variables                      (N= 162)

Variables
Pre-test Post- test

t p
M(SD) M(SD)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3.06(0.16) 3.08(0.15) -1.02 .305

Authoritarianism 3.70(0.46) 3.79(0.40) 2.25 .025

Benevolence 2.33(0.35) 2.39(0.38) -1.54 .125

Social restrictiveness 3.63(0.48) 3.75(0.52) -2.21 .02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50(0.43) 2.49(0.38) 0.19 .843

Social distance 3.48(0.63) 3.74(0.48) -4.29 <.001

Physical distance 3.57(0.68) 3.85(0.54) -4.39 <.001

Interpersonal distance 3.39(0.66) 3.63(0.49) -3.79 <.001

Psychiatry nurses’image. 4.03(0.49) 4.31(0.52) -5.89 <.001

Professionalism 3.97(0.51) 4.23(0.51) -5.97 <.001

Activism 4.17(0.58) 4.40(0.58) -3.98 <.001

Coordination 4.00(0.52) 4.35(0.58) -6.29 <.001

Personalism 3.59(0.74) 4.30(0.64) -4.74 <.001

3.4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

간호사 이미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316, p<.001), 정신간호사 이

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3,

p=.589).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r=.316, p<.001), 정신간호사에대한이미지(r=.378, p<.001)

와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62)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r(p)

Social

distance

r(p)

Psychiatry

nurses’ image.

r(p)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1

Social distance .316**(<.001) 1

Psychiatry nurses’

image.
.043**(.589) .378**(<.001) 1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에 간호대학생의 정

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사 이미

지의 변화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신간호교육과 실

습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확

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실습 전· 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실습 전 3.06, 실습 후 3.08점으로 근소한 차

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hoi등의 연구[18]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실습 전 3.84점, 실습 후 3.92

점으로 통계적인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부적인 요인 중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에서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후 권위주의와 사회

생활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Noh[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는 태도란 단시간내에 변화되기 어렵고 지속적

인 교육과 경험에 의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2주라는

짧은 실습기간 안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간호학 실습이라는 기회를 통

해 평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을

직접 접해보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그들의 행동조절능력과 사회

생활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사회

적 접촉을 유지 할 필요에 대해 권위주의적 태도와 사회

생활 제한에 대한 태도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주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 개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못한 결과는 자비심은 학습으로

인해 짧은시간 내에 변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인

그룹에 비해 건강전문가의 자비심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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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20]. 간호사는 대상

자에게 전인간호를 제공해야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자

비심과 공감능력 등 대상자를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서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지속

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개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사

회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실제로 제공되

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 간호제공, 관리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신보건의 개

념은 병원 중심의 치료적인 개념에서 예방, 조기발견, 관

리, 재활 위주의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정신건강의 개념으

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습시간

과 실습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만 실습지로

지정하고 있거나 또는 병원과 지역정신보건 둘 중 한 곳

에서만 무작위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급성기 대상자

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만성,

또는 회복기의 대상자의 예후와 증상 등은 매우 차이가

크고 그 치료법과간호의 제공 내용, 접근성이 매우 상이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 실습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실습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병원과 지

역사회정신센터의 실습을 모두 경험할 수있도록 실습지

와 실습기회를 안배함으로써 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에서 간호사의 치료적 역할의 공통점과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습 전·후 사회적 거리감은 3.48점에서 3.74점으로

0.26점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을 경험 한 후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하였으

며 하부영역에서는 신체적 거리와 대인거리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정신장애인

역할놀이 이후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됨을 보고한

Kang[21]의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 있고 빈도가 많을 수록, 접

촉시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경우 낮아지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평소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정신장애인들과 가까이에서 접촉경험을 갖

게 됨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자주 발생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습기간 외에도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자주 접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4.03점에서 4.31로 0.28

점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실습

을 통해 정신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

며 하부영역에서는 전문적 영역, 업무적 영역, 조직적 영

역, 개인적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

가 어렵지만 첫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상승

했다고 보고한 연구와[22] 유사한 결과로볼 수 있다. 미

래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이 교

육 및 임상실습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하고, 실무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진로

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

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

이며 정신간호사들과 프리셉터의 롤 모델로써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적 영역이

3.59점에서 4.30으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임상분야와는 차별화되는 자기 자

신을 치료의 도구로 접촉하게 되는 업무가 많은 정신간

호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이 정신간호사의 인간적이고 공

감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임상실습경

험에 따라 졸업 후 자신의 희망부서 또는 진로를 결정하

는데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

해 정신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

로써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짐으로써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정신보건 관련분야에 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지며(r=.31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r=.043, p=.589). 그러나 사회적 거리감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태도(r=.316, p<.001),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378, p<.001) 나

타나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수 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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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중 간호대학생은 많은 임상간호

실습분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간호실습

은 접근성과 관련하여 제한된 실습기간을통해서만 대상

자의 접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습경험이 총체적인

전인간호의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 이론의적용면에서 매

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

바른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간호의 실무분야

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수하고 숙련된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

대학생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정신간호사의이미지는 정

신보건분야에 대한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미래에

우수하고 숙련된 정신간호요원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

전, 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정신간호

사 이미지 등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정신간호학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고 더욱 효과적인 실습교육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처음인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정신간호학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변화가없었지만 사

회적 거리감과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긍정적인 변

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기간의 정신

간호학 실습기간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노력과연구가더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1개대학 간호대학생만을 대

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

므로추후 반복연구를통한 일반화가 필요함을 제언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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